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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Nation Image in Russia and the Role of Cultural Diplomacy

Choi, Byeo-riㆍKim, Hyoungsup

Culture has already become the most important part of a nation’s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The majority of countries perceive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diplomacy and try to maximize the potentials of cultural diplomacy to maintai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countries. Since 1990, South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have continued the partnership on the basis of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mutual cooperation. However, Korea nation image in Russia still 

falls behind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The Russian 

perception of Korea nation image remains under the influence or preference of 

Korean products of good quality by Samsung, Hyundai, and LG, etc.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of cultural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cultural polic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erform in the future for the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2033580) (본고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발췌, 수정 보완

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동북아학과 석사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

- DOI: http://dx.doi.org/10.15755/jfs.2016.38.313



314    외국학연구 제38집

mutu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build a periodical dialogue channel between the summits of South Korea and 

Russia. Incessant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makes the 

solid partnership and mutual benefits from cultural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a nation image reflects its politics, economics, diplomacy, 

etc. The nation image is made up with many factors, b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culture which reflects and symbolizes the nation. The majority of 

countries keep advertising their countries and trying to have more influence 

through culture. 

To enhance the nation image of Korea in Russia, South Korea has to continue 

cultural promotions, culture education, cultural cooperation, etc. with the help of 

cultural diplomacy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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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접어들어 문화는 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드파워

(Hard Power)에 기반한 국가 간의 외교와는 달리, 현재의 여러 국가들은 소위 소프

트파워(Soft Power)를 핵심으로 하는 문화외교가 주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이루

게 되었다. 1990년대만 해도 문화보다는 국가의 안보, 대내외의 정치, 경제 상황 등

에 중점을 두었던 한국 외교 역시 이러한 시대의 조류속에서 문화를 매개체로 하는 

외교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쌓고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

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인

식을 보면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1990년 국교 수교 이후, 2016년 현재 한러 수교 26주년을 맞는 양국은 2008년부

터 정치-경제적 상호협력에 입각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1992년부터 양국의 무역액은 연평균 24.9%씩 증가하여 2014

년에는 1992년의 134배로 증가하였으며, 수출 면에서도 연평균 22.4%씩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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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2014년까지 86배의 성장률을 보였다.1)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2)은 양국의 협력이 현실화 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그리고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

하여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TSR 철도의 안정적 수입원과 효율성을 제

고하고 화물수송의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며 시베리아 극지방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3) 뿐만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는 ‘유라시아 에너지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경제적으로는 고용 창출, 산업생산 증대, 지역 경제의 통합 촉

진을 꾀함과 동시에 외교적 측면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을 증대시켜 평화를 

이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아직 그 사업이 지지부진한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

인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호협력을 통

해 동반성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의 문화적 교류를 살펴보면,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 러시아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 원정대’를 선발하여 러시아 주요 도시에 한국의 

멋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5년 7, 8월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25

주년을 맞이하여 외교부와 코레일이 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 특급’ 사업이 추진되

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인 250여명은 친선특급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베를린에 이르는 19박 20일의 시베리아횡단열차 여정을 마쳤다. 그 밖에

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은 자국의 문화를 상대국인 러시아에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

미지에 대한 인식은 한국과 러시아간의 정치‧경제적 발전 속도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봉구4)의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

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요인들 중 몇 가지를 언급하면, 먼저 제1·2차 북핵 위기의 해결과정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정치적‧외교적 역량의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의 경제적 개방

성과 투명성에서의 부정적 이미지와 러시아 내의 치안과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은 

러시아의 대외적 이미지에서 부실성이 부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방교영5)의 

연구에서는 20-30대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국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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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는 여전히 냉전과 공산주의의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의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자. 먼저 2013년 실시된 「러

시아인의 일반적인 한국 이미지」6)에서 러시아인들의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설

문결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각각 62%와 67%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

에 대해서는 57%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은 1%인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 한다’와  것‘전혀 알지 못

하며 관심 또한 아예 없다’는 답변의 합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26여년간 

경제적·정치적으로 상호협력 하에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국의 국민들의 상대국가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무르는 수준

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과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대국에 대한 인

지적 평가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자 한다. 소프트파워 중 하나인 문화를 매개체로 한 외교활동을 통하여 한국과 러

시아간의 문화적 인식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국을 그저 경제적·정치적인 협력자로만 

여기는 실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의 이미지의 개선을 통해 이해와 존중이 바탕

이 되는 진정한 상호협력국의 모습을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국가 이미지와 관련된 해외논문은 어떤 제품의 품질평가는 그 제품이 만들어진 

국가의 이미지에 의해 달라진다는 슐러(Schooler)7)를 비롯하여, 빌키(Bilkey)와 네

스(Nes), 한(Han), 나가시마(Nagashima)는 국가 이미지가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제품의 기능적, 상징적 이미지가 

제품의 품질 지각이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카틴(Cattin), 졸리베

르트(Jolibert), 론즈(Lohnes)는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미

국,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의 제품 이미지를 비교하여 제조국별로 제품 이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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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 선호도에 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인이 해당 

국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파도풀로스(Papadopolous)와 

헤슬롭(Heslop), 왕(Wang)은 국가 이미지를 제품 관련 국가 이미지로 보지 않고, 순

수한 국가 이미지 자체가 제품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가이미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염성

원8)은 1976년부터 2002년까지 국가이미지와 관련된 국내의 석-박사학위논문, 각종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연구논문 69편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국가

이미지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 언론에 나타난 국가 이미지, 관광지로서 국가이미지 등을 주제 다루었다. 유

재웅과 진용주9)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논문들 중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의 국내 학술지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이미

지’, ‘국가브랜드’, ‘원산지 이미지’를 주제어로 한 논문 122편을 분석하였다. 국내

에서는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에서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세부내용에 관한 조사에서는 국세스포츠 및 국제광고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관련 

연구,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방안 연구, 국가이미지의 경제/해당국 기업제품에 미

치는 파급효과 연구가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기타 분야에서는 저조한 연구 실적

을 기록하면서 보다 국가이미지를 무형의 문화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것

을 지적했다.10)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徐善花11)는 중국이 국가이미지 

향상을 위해 정치·경제·문화·외교 방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미지 제고 전략을 살

펴봄과 동시에 중국이 문화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자학원이 

국가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중국의 문화소프트파워 전

략인 공자학원은 첫째, 평화적인 국가이미지 구축, 둘째, 문화강국으로서의 친화적 

이미지 전파, 셋째, 교육과 문화 전파로 중국에 대한 낙후된 이미지를 발전된 국가

이미지로 개선, 넷째, 공자학원을 통한 이미지 변화로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 경

제적 효과 증대시키는 역할을 통해 중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

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훈익12)은 국가이미지 제고의 핵심요소가 문화라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을 통하

여 나타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방

안을 제안하였다. 이훈익은 신호창이 1999년13)과 2003년14) 두 차례 걸쳐 수행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 언론에 나타난 국가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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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부정

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이미지 구성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를 

이용하여 ‘문화국가’ 이미지를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문화 이미지의 

상징화와 세계화, 세계적 문화아이템 개발을 통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이미지 개발 육성, ‘세종문화원’ 설립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한국문화 세계화 추진 사업을 주장하였다.

최현경15)은 문화 마케팅을 국가 기반의 문화 마케팅으로 응용하여 국가 이미지

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문화 산업의 적극적으

로 육성하고 문화 상품의 수출을 확대하며, 한류의 확대 재생산과 스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문화 콘텐츠의 클러스터를 구축, 그리고 IT 기반의 문화마케팅을 제시

했다. 

문화외교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통해 문화외교 혹은 문화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자. 엄혜진16)은 CIS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과의 문화예술교류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교류를 정의하고 고려인들과의 문화예술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지역의 

고려인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려

인 문화예술교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간의 

언어학습 및 소통 노력을 통한 교류, CIS지역 국가의 특징을 파악한 차별화된 정책, 

양국 간 문화예술교류에서 고려인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고려인 문화예술단체

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 등을 언급하

였다.

이신영17)은 한류가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문화

교류와 문화외교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제문화교류는 ‘국가 간에 문화예술 콘

텐츠를 상호 교류하는 활동’이며,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으로, 외국의 일

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이며, 문화를 수단으로 국익을 증진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서로 중첩되는 두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국제문화교류 수행체제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한국

국제교류재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외교 수행체제 사례연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전문적, 장기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컨트롤 타

워의 구축 필요’와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 공급을 통한 장르 간 균형’을 국

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한국 국가이미지와 문화외교의 역할    319

최아름18)은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이며,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외교의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한국 문화외교 담당주체별로 주요 업무와 기능 및 기본 방

향 등을 정리하고 한국과 체코의 문화교류 주요 콘텐츠의 현황과 특징을 비교 분석

하여 문화원 설립과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장 확대

와 양국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콘텐츠 개발, 지역문화커뮤니티의 형성을 통한 지역

문화브랜드 창조를 한국과 체코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승희19)는 신자유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화 추세의 정도를 측정하여 한국과 

러시아간의 공감대 형성 정도를 파악하고 교류의 수월성 여부를 분석하여 문화부문

에서의 협력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국제 문화교류란 ‘국제교류라 

불리는 활동 및 현상의 하나로서 사람들이 국경을 가진 국가에 의해 나뉘어 있으면

서도 국경에 의해 서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정황에서 발생하는 문화교류

이며, 상대성을 갖는 쌍방의 흐름을 전제’로 하며 이런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외교활동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교류 현황을 분석하고, 일방향적인 문화전파, 상업주의로 인한 부작

용, 일반인들의 관람률 저조, 예산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

점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순수예술

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러시아 내에 있는 한국공관과 문화원을 활용

하여 전시 및 공연예술교류를 활성화하며, 한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나타내는 문

화원형, 세계적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문화콘텐츠를 

통해 교류하는 것을 제시했다.  

최진희20)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은 2010년 11월에 있었던 제 1차 한러대화 

KRD 포럼 중 한국과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21)를 비교분석하여 양국 문

화교류의 발전 전략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했다. 연구자는 한국과 러시아의 상대

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

로 상대국의 문화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러시아 내 한국작가의 작품 번역을 통해 한국 문화

에 대한 관심 고조,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이해하는 러시아 예술인 육성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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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가이미지와 러시아 내 한국 이미지

- 러시아에서의 한국 국가이미지

먼저 러시아에서 진행된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최진희는 2010년에 실시되었던 한국과 러시아에서 상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측정 설문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들 중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을 보면, 한국

의 경제 발전 과학기술 발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경우 러시아 응답자의 72%가 높

은 수준, 26%가 중간 수준, 2%만이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한국과의 경제 및 

과학 기술 협력이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에 82%가 '그렇

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며 러시아인에게 한국은 경제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나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알고 있는 한국 문화예술, 한국 시, 한국 영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수는 극히 미미하여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가 러시아 일

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여겨진다.22)  

2013년에 러시아 비영리 독립 여론 조사 기관인 ‘레바다 첸트르(Levada center)’

에서 조사한 「러시아인의 일반적인 한국 이미지」연구보고서에서 따르면23), 러시

아 45개 지역 130개 거주지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인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전화 등과 

같은 한국산 제품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는 ‘한국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설문에서 한

국 자동차 27%, 한국 기업이 24%, 한국 휴대 전화기 및 기타 제품이 24%를 차지하

며 한국의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답변은 높은 반면, 한국 제품에 대한 것 외에 답변

은 ‘분단국가’라고 응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10% 미만의 낮은 비율로 답변했다. 

한국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자동차

(32%), 가전제품(32%), 휴대전화(31%)로 대답하며 한국의 문화나 정치, 역사 등에 

관심을 갖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은 다른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설

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이웃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며, 한국을 인식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보다는 한국 제품에서 얻

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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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국, 한국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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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국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강수경은 러시아에서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인 “LiveJournal”에서 활발히 활동하

는 러시아인 콘스탄틴 아스몰로프의 도움으로, 블로그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연구24)하였다. 한국학자 아스몰로프가 2007년 11월과 

2009년 10월에 각각 300명과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는 한국에 대하여 무엇

을 알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국’, ‘한국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

문조사를 진행했다. ‘한국’, ‘한국인’에 대해 연상되는 것들 중 5가지를 대답하는 방

법으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 2007년과 2009년 모두 삼성, 엘지, 현대와 같은 한

국 기업들을 언급한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김정일, 핵무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북한과 관련된 답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인들

은 한국과 한국인을 북한과 남한, 또는 북한사람과 남한사람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

어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응답했던 단어가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특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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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명, 제품 브랜드였다는 것을 통해 한국의 전자 제품 또는 자동차나 식품 브랜드 

등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스몰로프

는 한국인의 외모에 대해 응답한 답변 중에서 ‘작은 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다수

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이 일본인이나 베트남인에 비해 평균키가 큰 편임에

도 불구하고 이런 응답을 한 것은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5) 

윤영기와 김슬기가 2012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진행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와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러시아 국립국제관계대학의 순수 러시아인 학생 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6)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등에 대

한 러시아 대학생들이 국가 호감도는 한·중·일 3국이 35%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었

으며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0%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래의 파트너 국

가로서 중국에 대해서는 54%가 높게 평가한 반면, 한국에 대한 미래 파트너쉽은 

낮게 평가(12%)되고 있었다.

그림3. 국가별 호감도 및 미래 파트너쉽27)

국가호감도와 문화체험의 상관관계에서도 일본은 만화, 영화, 게임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러시아 젊은이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

회가 비교적 많았고 이로 인해 러시아 대학생들은 일본의 문화 체험 경험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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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본 방문이나 일본어 학습을 희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북한을 제외한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문화 체험 경험률을 보이

며, 유사한 국가 호감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 희망율은 낮은 축에 속했다.  

 

그림4. 문화체험경험과 국가호감도 상관관계    

한국, 북한, 일본, 중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 중국은 모조품과 낮은 품

질 등으로 인해 러시아 대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황하문명, 

만리장성, 중국의 여러 왕조들을 통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현재 국제 사

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위치로 인해 러시아에게 필요한 국가라는 이미지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열도 분쟁이나 지진, 쓰나미 

등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시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높은 호감도로 인해 문화 대국, 경제 대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K-pop, 한국 드라마, 김치 등과 같은 

한국 문화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으나 이는 소수에 그쳤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

사나 핵문제로 인해 남북문제를 연상하는 답변이 두드러졌고, 삼성, 기아 등의 러시

아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한 한국 기업과 기술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28)    

러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관한 조사 결과의 대부분이 한국의 국가 이미

지는 한국의 문화, 역사, 전통 등의 인식을 통해서 형성되기 보다는 러시아에 진출

한 삼성이나 현대, 엘지와 같은 기업 브랜드와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인식에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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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영기와 김슬기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이

미지와는 다르게 일본의 국가 이미지는 일본의 문화에 대한 높은 호감도로 인해 문

화 대국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의 인식을 통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와 달리, 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기업

의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를 통해 구축될 경우 기업 제품 품질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업의 경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함께 국가의 

이미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발생한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사건

의 경우도 폭스바겐사의 이미지 하락 뿐 만 아니라 독일 국가 자체의 이미지 실추

를 염려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IV. 한-러 문화외교

1. 문화외교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기에 타국에 단순히 자국을 홍보하는 대외 선전 업무에 불

과했던 문화외교는 21세기에 들어 공공외교와 함께 외교의 핵심으로 발전했다. ‘동

의와 설득’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영향력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활용하여 

타국의 호감을 삼으로써 문화외교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외교는 

정치·외교·군사·경제 등의 전통적인 국가 관계 결정 요인들을 넘어 보다 더 영속적

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29) 이러한 문화외교의 개

념에 대하여 공공외교에 속해있는 하위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공공외교와 문화외교

를 동일하거나 수평적인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 기구 혹은 

정구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지식·

정보·언어 및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미

지 제고 등 연성권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활동”30)으로 문화외교를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외교의 여러 부문 가운데 문화, 예술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신영(2014)은 문화외교를 “외국의 일반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이며, 문화를 수단으로 국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는 활동”31)이라고 정의했다. Milton Cummings는 문화외교를 “상호이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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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국가 간·국민 간 서로 사상·정보·예술 및 기타 문화를 교환하는 행위”라

고 정의하였는데32) 또한 신낙균은 문화외교를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경우 

문화는 예술공연, 전시회, 대중문화 등의 협소한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외교를 관계를 맺는 국가간의 이해와 소통의 넓은 의미로 해석한 Milton 

Cummings의 정의가 더 유용하다고 지적한다.33) 얀 말리센(Jan Melissen)은 메트 렌

딩(Mette Lending)이 “문화적 교환은 단순히 ‘예술’이나 ‘문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사고, 연구, 저널리즘, 국가적 논의’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통적인 문화적 교환의 영역이 이제 새로운 국제 의사소통의 일부가 되었으며, ‘공

공외교’의 발달은 문화, 언론, 정보활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 덕분에, 이를 테면 새로

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현실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34)이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문화의 광의적 측면에서 공공외교와 문화적 관계 종사자들 간의 영역이 앞으로 더

욱 중첩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35) 즉 공공외교와 문화외교의 영역이 정의하기 어

려워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2. 한-러 문화외교 현황

러시아의 문화외교의 중요성 인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푸틴대

통령은 2000년 6월 28일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36)이라는 문서에서 “세계여

론의 다양한 계층에 러시아연방의 국제관계 분야에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

게 전달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외정책, 주요 국가 아젠다, 러시아의 문화·학문·

지적 창조물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처음으로 공공외교

의 중요성을 공표하였다.37) 2001년 2월에는 ‘대외 문화교류의 기본방향에 관한 외

무부장관 지시’38)를 통해 “문화와 예술을 러시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가장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문화 및 예술 프

로그램을 통한 러시아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가 외교 활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을 

밝혔다.39) 이후 푸틴 대통령은 2004년 크렘린궁 연찬회 기조 연설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해외의 인식과 현실은 거리가 있고 러시아의 입장을 왜곡시키는 사례들이 빈

번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관의 

과제이다”40)라고 선언하였고, 2010년 메드베데프 대통령 역시 한 인터뷰에서 러시

아가 국제사회에서 추락한 이미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1) 2012년에 푸틴 

대통령은 외교관들이 소프트파워를 외교에서 활용하고 정신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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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이미지를 바

로 잡을 것을 주문했다.42) 

한국의 문화외교는 1950년대에도 존재했으나 외국과의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었

으며, 문화정책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서방진영에 대한 대외홍보 활동이 전

부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하였으

며,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본격적인 문화외교를 실시하는 계

기가 되었다.43) 

양국의 문화외교에 관한 언급은 1990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소비에

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의 내용 중 “양국은 아이

디어와 정보 및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교환하고 문화, 예술, 과학, 교육, 체육, 언

론, 관광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양국 국민의 상호 여행을 권장 한다”고 

명시되어있다.44) 양국 간의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 

작품이 러시아에 소개되기 보다는 러시아의 작품들이 더 많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

는 실정이다.45) 

1) 예술·공연 분야 

- 주러시아 한국 문화원

2006년 9월 8일에 개원한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한국전통, 공연, 현대 문화예술 

전시 등의 한국 문화를 통해 그 우수성을 알리고, 영화와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산

업을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46) 여기서 전시 및 공연, 영화제 관련 정

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태권도, 한국어, 종이접기, K-pop 등과 같은 한국문화와 관

련된 강좌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에 대한 홍보가 부

족한 실정이다.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요청하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 총 642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레바다 센터에

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고르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8.4%가 한국문화원의 존

재여부를 모른다고 하였으며 37.9%는 한국문화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47)  

 

- 러시아 거점 도시 한국문화 축제

러시아에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한국문화 축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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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담회(한·러 기업 간), 투자설명회, 동포간담회, 한국문화제 등의 개최를 통하

여 러시아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대사관 주관으로 러시아 주요 지방도시를 

선정하여 매년 1~2회 개최되고 있다. 2013년까지의 개최현황을 보면 2003년 톰스

크, 2004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2005년 카잔, 2006년 상반기 하바롭스크, 2006년 

하반기 로스토프, 2007년 블라고베쉔스크, 2008년 예카테린부르크, 2009년 카잔 및 

로스토프 나 도누, 2010년 노보시비르스크, 2011년 니즈니 노브고로드, 2012년 로

스토프 나 도누, 2013년 예카테린부르크48)에서 진행되었으며, 11년 동안 9개 도시

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한국 영화제나 한국문화주간행

사 등을 실시하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 한러 수교 행사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를 맞아 양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수교 20주년과 25주년에는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되

었으며 이는 양국의 관계 진전 과정에서 진행되는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수 있다. 

2010년에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러시아문화부가 공동

으로 개최한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화축제’가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었다. 4월 2

일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전시, 공연, 연극 등

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표 1.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주요 내용49)

행사 시기 행사 내용

4월
·수교 20주년 축제 개막식

·이상봉 패션쇼

5월 ·한러 국제미술교류전

6월

·에르미타주 ‘한국 유물전시회’

·서울 시향 음악회

·영상전시 Ideas In Motion

·기념음악회-오페라<lolanta>, <알레코>

·코리안 난버벌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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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25주년을 맞이한 2015년 역시 다양한 예술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행사와 교

류가 진행되었다.  

표 2.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행사 주요 내용

행사 시기 행사 내용

1월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친선음악회’

7월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원정

·전시회 ‘실재와 가상의 틈 : 한국_러시아 미디어 아트의 오늘’

9월
·'사할린 한인 망향가' 특별전 

·‘한국문화주간’ - 모스크바 한국영화제, 문화 공연

10월
·모스크바에서 ‘한국 서예전’ 개최

·한·러 수교 25주년 한러오페라단 ‘라흐마니노프와 베르디 음악페스티벌’ 

12월
·금난새와 한경필하모닉이 함께하는 한러수교 25주년 기념음악회 ‘차이콥

스키의 밤’

- 문화협정 및 문화 공동위50)

문화협정은 2개 국가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증진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되면 문화교류시행계획서

(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와 협력 방

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문화교류를 시행하게 되며, '교

육·학술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체육-청소년 교류', '매스미디어간 협력', '과학·

7월

8월
·대구-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협회 간 미술교류전

·2010 전주 한짐누하제(상트)

9월

·PROTEATR 2010 페스티벌 - <Brother> 공연

·툰드라 아리랑 연극 <미하일 김 이야기>

·수교 20주년 친선 음악회

·전통무용공연단 파견

10월
·한러 공동제작 발레<로미오와 줄리엣>

·한국영화제

11월
·크로아체르 소나타

·수교 20주년 축제 폐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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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협력(상대국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함)'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2년 12월 19일에 문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문화협정 체결·발효 이후 양국 간의 

별도합의에 따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문화공동위가 설치되

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한·러 문화공동위의 활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5차 한·러 문화공동위는 

2003년 12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본과 중국의 최근 문화공동위가 각각 2010년, 

2011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더욱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 청소년 교류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외

교부, 통일부, 교육부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

그램인 한국과 러시아 간 청소년 교류는 1994년에 최초로 시행되어 2015년까지 초

청 196명, 파견 225명으로 총 421명의 청소년들이 10일간 상대국을 방문하여 역사·

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방문 등의 문화 체험 기회를 가졌다.51) 외교부에서 실

시하는 한-러 청소년 교류 사업에는 한러 대화 사무국이 주관하는 ‘한러 대학생 대

화’가 있다. 2010년 처음 시작된 ‘한러 대학생 대화’는 러시아와 한국에서 매년 교

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양국에서 각각 2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진행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내의 한국 국가이미지를 살펴보고 한러 양국관계와 문화외교 

현황을 통해 향후 문화외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26주년을 맞는 동안 다양한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통하여 긴밀한 관

계를 구축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푸틴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을 살펴볼 때 양국은 상호협력 없이 자국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합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 신뢰는 부재한 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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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러시아

인들은 한국을 문화적인 측면을 떠올리기 보다는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전화와 같

은 가전제품, 사회주의, 핵무기, 김정일과 같은 북한 관련 답변들을 연상하며, 남한

과 북한을 혼동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대학생들의 경

우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호감도면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지만, 향후 러시아

의 미래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한국은 호감도의 절반 수준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일

본의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과 같은 일본 문화의 체험으로 인해 '문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이 나

타났다. 한국에 대한 답변에서는 북한문제와 러시아 시장에서 성공한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즉 러시아와 한국 양국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비

해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러시아인들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이 앞으로 전략적 협력 동

반자 관계를 넘어서 더욱 경제적 이익이 아닌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

정한 파트너, 동반자로서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1990년 수교 이후 한러 관계는 점차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경제적 위기와 양국의 

외교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의 소강상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경제·정치·안보적 

측면에서 협력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나갔다. 한러 간의 문화외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문

화외교의 방향을 제시해보았다. 한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정기적인 대화 채널 구축

이 필요하다.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당장 양국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대화를 한다면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

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양국 국민들에게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는 인식을 줄 것이다. 정부기관을 통한 문화외교 방안으로는 한러간 청소년 교류 

확대와 한국에 우호적인 러시아인 육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교

류는 한·중, 한·일, 한·중·일과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과 교류 인원에서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신동북아'로의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이루어지는 상황

에서 한국의 청소년 및 인적 교류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청소년 교류를 통해 적대감을 극복하고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갔듯이 한



332    외국학연구 제38집

국과 러시아 역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상호 간의 친밀감을 심어주고, 상대국에 문화를 직접 체험하여 폭 넓

은 이해를 가지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

의 문화협력 단체를 증강해야 한다. 한러 경제적 협의체뿐만 아니라 과학·에너지·물

류·농업 등의 분야에서도 협의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러시아 내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한국어 교사의 부족, 교재 개발 필요, 현지 교

원들의 한국 연수, 현지 교원들의 수준 미달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

서 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을 증원하고 현지에 적합한 교재

의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하며, 현지 교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담당 정부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적극 이용해야한다. 지리적, 역사적인 요인이 작용했

다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서는 한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한류에 대한 낮은 인지

도, 질 낮은 콘텐츠 자막과 더빙, 한국 문화 상품 구입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

다. 정부에서는 보다 더 양질의 한류 콘텐츠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어 더빙, 자막 

전문가를 양성하여 한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오늘날 한 국가에 대해 형성된 이미지는 그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가 이미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지만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것이 문화이다. 문화를 통해 자국을 홍보하고 영향력을 넓히려

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를 통한 외교 활동은 국제관계 속에서 

외교적 핵심 과제가 되었다. 자국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여 긴밀한 관계

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

인 것이다. 민간에서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들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와 정부 차원

에서의 문화외교 활동만큼 파급력을 가지지 못한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미국, 일본과 함께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더욱이 미국

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

를 내면서 한국·미국·일본과 북한·러시아·중국으로의 분열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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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들에게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북한과 연관된 이미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국가 이미지에 더욱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진정한 협력 동반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외

교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활발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외교에 관한 연구

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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